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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내일 날씨는 맑음(반비)=자가디시 슈클라 지음

외출 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스마트폰 날씨 앱이다. 기온을 보고 옷차림을 정하고, 비 예보에 우산을 챙긴다.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해도 정확한 일기예보는 지금처럼 당연한 서비스가 아니었다. 

책은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전기와 수도 없이 자란 소년이 세계적 기후학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회고록이다. 저자는

2007년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다. 

저자는 날씨는 장기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이 팽배했던 기존 기후학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

후의 '예측가능성'을 발견해 해수면 온도, 육지, 적설 면적 등의 조건을 토대로 날씨를 읽어 나갔다. 오늘날 우리가 며칠 뒤 비

소식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배경에도 이런 연구 성과가 자리한다. 



아울러 기후가 불안정해진 오늘날 기후변화 부정론자와 맞서 싸운 이야기도 담겼다. 그는 "기상학은 인류가 서로를 돌보는 가

장 오래되고 협력적인 시도"라며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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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으로의 건축(마음산책)=김용관 지음

"사진은 소리 없는 언어이다." 

건축잡지사 수습사원으로 시작 '천재'로 칭해지며 한국의 현대건축사와 함께 발자취를 이어온 저자의 첫 사진 산문집. 

저자에게 건축사진은 단순히 피사체를 찍는 행위가 아닌 "건축물을 만들어낸 사람의 시간과 의지를 기록하는 일"이라고 한다. 

책에는 그의 작업물을 소개하며 일련의 과정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한다. 책에는 저자가 찍은 총 77점의 사진이 실렸다. 자연부

터 재개발 현장, 온전한 모습을 갖춘 건축물 등 다양한 그의 결과물이 수록됐다. 종묘와 해인사 등 고건축부터 리움미술관, 아

모레퍼시픽 사옥 등 현대건축까지 폭넓은 작업을 전한다. 

건축이란 주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저자는 자신의 유년기를 전한다. 유복하지 못한 환경에서 사진가가 되기 위해 '성실함'이 강

력한 무기였다고 한다. 묵묵하게 사진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갔고, 결국 일본 대표 건축가 이타민 준의 건축물인 '풍 미술관'을

사진 찍게 된다. 

저자 또한 이를 가장 인상적인 작업임을 꼽았다. 준은 저자의 사진에 "나도 상상하지 못한 장면"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풍경이 된 건축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그 건축물이 건축가를 닮아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사진은, 그것을

찍은 나를 닮아 있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풍경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프롤로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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